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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창업가적 탄력성은 청년 창업가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이다. 그러나 이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

는 희소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기존 연구를 확장

하여 창업가적 탄력성을 포함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가적 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잠재적 청년 창업가 443명으로부터 설문지법을 통해 분

석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사회적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관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했다. 또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창업가적 탄력성은 사회적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

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창업가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단, 표본이 일부 

지역, 특정 대학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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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trepreneurial resilience is one of the core competencies that young entrepreneurs should 

own. However, compared to its importance, related studies about this topic are rare, especially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for empirical analysis, included resilience to the research model 

expanding existing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s of perceived norms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resil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to identify the mediated effects between perceived norm, entrepreneurial self-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443 potential young entrepreneurs.

Our experimental result show that social norm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ere positively 

related to entrepreneurial resilience. Moreover, personal norm,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resil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intention of entrepreneurial. As a result 

of the indirect effect, entrepreneurial resili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orm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meaning because it shows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ial resilience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young entrepreneur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relates to the restriction 

of sample in certain regions and universities.

Key Words : Entrepreneurial Resilienc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Perceived Norm,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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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년기는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인 동시

에(Dayton, 1981), 대학생 시기의 진로개발을 바탕으로 노동 시장으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새

로운 창업가의 3분의 1이 30세 미만이며, 18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상당수의 청년이 대학에서 

창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다. 대학들이 앞다퉈 창업가 정신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쏟았고, 그 

결과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담이 늘었다고 보고되었다(Donald, 2013).

국내의 상황을 보면, ’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고 있으며,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15년 21.9%, ’16년 22.1%, ’17년 22.7%에 달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 

같은 청년의 고용 부진 심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일자리의 수요 부진, 수요

와 공급의 부조화가 누적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의 수가 증가하면 고용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는 더욱 부흥

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7개 시･도 6,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창업 장애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7.4%가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을, 23.2%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능력 및 경험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에 대해서 17.6%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82.4%는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중소벤

처기업부, 2018).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성공적 창업을 예측하는 핵심 변수인 창업 역량에 직접

적 영향을 주는(Chell, 2013) 창업 관련 교육 및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과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핵심적인 창업교육은 핵심 역량의 함

양에 두어야 한다.

취업률 관련 통계 수치가 보여 주듯 오늘날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하고, 창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전도가 양양한 창업 기업들도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곤 한다.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각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무엇보다도 난관을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른

바 탄력성(Resilienc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edner et al., 2011). Michaelis 

et al.(2010)은 탄력성이 있는 개인이 변화를 더욱 잘 수용하고 더욱더 혁신적이었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창업가의 핵심 역량인 창업가적 탄력성을 함양하여(Douglas and 

Widavsky, 1982), 창업에 따른 역경을 역동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학자들 간에 대두되고 있다(Shepherd, 2003). 

본 연구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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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창업가적 탄력성 관점에서 다루어보려고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

은 잠재적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가적 탄력성 및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규명한다. 

둘째,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가적 탄력성의 매개효

과를 규명한다.

창업가 정신 관련 연구에 있어서 탄력성 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희소하며 국내의 경우 찾아볼 수조차 없다. 창업가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창업가적 탄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란 창업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이며, 창업 행동의 가

장 좋은 예측 변수이다(Ferreira et al., 2012). 창업의도는 사람이 자영업에 실제로 개입하기 

전에 인식하는 과정이기에(Linan and Chen, 2009) 창업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창업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창업의도 형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Ajzen(1991)

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통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Nabi et 

al., 2017). 계획행동이론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행동은 

의도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Ajzen, 1991).

Ajzen(1991)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에 기반하여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창업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

적인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부정적

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를 나타낸다. 이는 개인이 행동

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 또는 동의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통제감은 행동하

는 것이 자신의 의지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개인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믿고 있을 때는 행동 통제력이 없다고 믿을 때 보다 오히려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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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창업가적 행동을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취욕구(McClellnd, 1961), 통

제소재(Brockhaus, 1982), 위험감수성향(Brockhaus, 1980), 성격특성(Zhao et al., 2005) 등

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과정 중심으로 창업의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

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특성들이 창업가의 동기 및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지속해서 활용되

고 있다. 

한편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창업의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Naffziger et al. 

(1994)는 창업의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환경

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자 역시 한 개인의 창업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도를 직접 사업체를 만들고 이끌려는 계속된 과

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으로서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요인으로서 개인이 지각하는 창업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규범을 통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기존 창업의도 연구 모형을 확장하여 창업

가적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포함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창업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지각된 규범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개인적 기준 및 준거라 할 

수 있다(조영아, 2015). 개인이 지각한 규범은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인지하

게 되는데, 개인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이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의견을 

귀담아듣는 사람들 사이에 특정 행위가 얼마나 보편적인가와 관련된 믿음’이라면, 사회적 수준

에서 지각한 규범은 ‘내가 속한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특정 행위가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인정받는가와 관련된 믿음’이다(Park and Smith, 2007).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지각된 규범 

모두는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각된 규범은 계획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기대 및 압력을 의미한

다(Ajzen, 1985). 주관적 규범은 본 연구의 지각된 규범과 매우 유사하나, 주관적 규범은 개인

적 수준에서 지각한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각된 규범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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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정신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Klyver and Schott, 2008). 사회가 가지

고 있는 창업에 대한 사회 문화적 관습, 가치와 지식은 창업의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Linan et al., 2013). 또한 창업에 대한 지각된 규범

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창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유된 가치이다(Linan et al., 2013). 공유된 

가치와 규범은 보이지 않게 한 개인의 선택과 실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McKeever 

et al., 2014). 문화적 가치가 창업을 바람직한 직업으로 받아들일 때 창업가 정신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Linan et al., 2011). 한편 사회가 창업에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

에 대한 존중 형태로 나타난다(Begley and Tan, 2001).

개인적인 규범은 더 가까운 주변(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창업을 포함한 자신의 선택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가족, 친구 및 좀 더 가까운 지인들이 주는 조언 및 격려는 행동에 정당

성을 제공 하며(Hindle et al., 2009), 창업에 대한 더 좋은 인식의 형성에 이바지 한다(Scherer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규범을 창업과 관련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각한 기대, 지지 및 

압력으로 정의하고,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각된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적 탄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가족 및 사회적 지지는 탄력성의 중요한 강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Powdthavee, 

2014), Rutter(1987)은 탄력성은 가족, 이웃,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Pérez-López et al.(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 연구에서 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연구

한 결과, 탄력성이 창업의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주변 인물들, 특히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

터의 창업에 대한 기대, 지지들이 청년들의 창업가적 탄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1a: 개인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규범과 창업의도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규범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an Hooft et al.(2004)은 주관적 규범이 성인의 

직업탐색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고, Zikic and Saks(2009)의 연구에서

도 주관적 규범이 구직자의 구직의도를 높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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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도 선행연구에서도 Ajzen(2001)은 사회 문화적 가치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Hindle et al.(2009)은 가족,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의 기대가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하였다. Kolvereid(1996)은 사회

적 규범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Shapero and Sokol(1982)는 창업이벤트이론을 통해 개인이 창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지각된 사회적 규범이 인지된 바람직성을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줌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청년들의 부모에 대

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창업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부모나 주변인들의 기대와 

지지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손영곤･이병관, 2012),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사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으로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2a: 개인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사회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가장 잘 알려진 선행 변수는 창업가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 

Efficacy)이다(Piperopoulos and Dimov, 2015; Tsai et al., 2016). 자기효능감은 Bandura 

(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97)에 뿌리를 둔 자기효능감은 다른 개인적 특성보다 창업가의 

행동 선택, 지속성 및 효과성을 예측하고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Utsch and Rauch, 2000).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힘이 더 크다. Krueger and Brazeal(1994)는 창업가 자기효능감이 없으면 기업가 

활동이 없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다른 사람이나 운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지만,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외부 사건이나 힘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에

서 기인한다고 믿는다(Gibb, 2006).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들은 인내, 계획, 열정,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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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창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hane et al., 2003).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Masten and Coatsworth 

(1998)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진로탄력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주영･윤경자(2013)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지연･이기학(201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함윤정･김용수(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3: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1998; Jung and Yammarino, 2001; Ahlin et al., 2014). 국내에서

도 채연희(2016)는 고용가능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고, 박성호(2016)는 창업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태욱(2017)은 대학창업교육에서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4: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창업가적 탄력성

탄력성(Resilience)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빨리 회복하는 것(Sonace and Stevenson, 2006)

으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역경 상황에서 발현되는 인간 기능을 이해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은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탄력성 연구 역시 기업 조직(Riolli and Savicki, 

2003), 교육(Gu and Day, 2007), 지역사회(Brennan, 2008)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의 탄력성 연구의 기원은 Staw et al.(1981)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최근에는 직원의 탄력성 및 심리적 자본 개발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innenluecke, 2017).

탄력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와 해석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

만 다수의 경우 역경을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극복하는 ‘긍정적 적응’과(Dyer and McGu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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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Davydov et al., 2010; Gu and Day, 

2007).

창업가적 탄력성(Entrepreneurial Resilience) 연구는 ‘왜 어떤 창업가는 창업이라는 도전적 

상황에서도 잘 견디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서 성장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된다. 

탄력성은 불안정한 사건, 어려운 시장 및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창업

가의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역경으로부터의 극복 능력은 창업가의 핵심 역량으로 연구되었다

(Sutcliffe and Vogus, 2003).

London(1993)과 Cooper et al.(2004)은 탄력성 있는 창업가들은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거의 성공을 사용하여 

현재의 도전에 맞설 수 있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Tugade and Fredrickson,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창업가적 탄력성을 어려운 환경과 힘든 문제들에서도 창업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창업

에 도달하며, 지속해서 도약, 성장하는 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Markman and Baron(2003)의 연구는 

창업가의 탄력성이 회사의 성공을 위한 핵심 도구라는 점을 밝혀냈고, Hayward et al.(2010)은 

창업가의 탄력성과 기업의 성공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Bullough et al. 

(2014)은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각된 위험에 덜 영향을 받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sher(2011)은 탄력성은 창업의도를 결정하며 스트레스

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창업가의 역량을 높여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H5: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자들은 하나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 매개변수라고 제시

해 왔는데,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Tsai et al.(2016)은 계획행동이론을 기반

으로 창업의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주도성이 태도, 행동 통제,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

이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다른 변수의 탐지와 관련된 추가 연구를 촉구했다.

박묘정(2018)은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

을 통해 이직의도가 낮아짐을 밝히고 있으며, 배계순(2018)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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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음을 밝혀내서 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창업분야 연구에서 Bullough et al.(2014)는 위험 지역에서의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 및 지각된 위험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조절역할을 확인하였으며, Pérez-López 

et al.(2016)은 극심한 청년 실업률(53.2%)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에

서 창업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여, 탄력성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가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요인과 창업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가적 탄력성이 청년 창업가가 지각한 

규범(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6a: 창업가적 탄력성은 개인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H6b: 창업가적 탄력성은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H7: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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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도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

된다는 관점하에,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창업가적 탄력성이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표 1> 변수의 정의 및 척도

변수 정의 문항수 문항 출처

지각된규범

개인적규범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의견을 귀

담아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각한 창업에 대한 기대, 

지지, 압력

3
Linan et al. 

(2011)

사회적규범
개인이 속한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지각한 창업에 대

한 기대, 지지, 압력
3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믿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6

Wilson et al.

(2007)

창업가적 탄력성
어려운 환경과 난관에 부딪혀도 창업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창업에 도달하며, 지속해서 도약, 성장하는 힘
7

Connor and 

Davidson(2003)

Campbell-Sills and 

Stein(2007)

창업의도 직접 사업체를 만들고 이끌려는 계속된 과정 6
Linan and Chen

(2009)

변수의 정의 및 척도는 <표 1>과 같다. 창업가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는 Wilson et al. 

(2007)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는 창업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는 구체적인 과업 기반의 문항이 이해하기 어려워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들

이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Wilson et al., 

2007). 지각된 규범에 대한 측정 도구는 Linan et al.(2011)가 개발한 Entrepreneurial Intention 

Questionnaire(EIQ)를 사용했다.

창업가적 탄력성 측정 도구는 Campbell-Sills and Stein(2007)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이는 탄력성 측정 도구 중 하나인 Connor-Davidson Resilience(CD-RISC)을 기반으로 

한다. 창업의도 측정 도구는 Linan and Chen(2009)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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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충청지역 4년제 대학교의 잠재적 청년 창업가이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자료 수집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2개 대학과 충청권의 1개 대학의 3∼4학년 

이상 학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된 470

부 중 450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미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44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13 70.7

여 130 29.3

연령
20대 380 85.8

30대 63 14.2

주거지
서울･경기지역 319 72.0

대전･충청지역 124 28.0

창업 관련 경험

창업 강좌 수강 경험 331 74.7

창업 관련 상담 경험 81 18.3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60 13.5

창업자금 지원사업 참여 경험 52 11.7

자료 분석은 기초자료 분석과 연구문제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기초자료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표 2>에 정리했다. 표를 통해 보듯 창업 강좌 수강 경험자는 74.7%이다.

IV. 실증 분석

1.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설문 문항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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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의 값이 0.927(p<.000)로 매

우 높게 나타나 획득한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개의 요인

이 전체분산의 66.96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의 검증 과정에서 제

거된 문항은 없었다.

<표 3>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신뢰도(α)

창업가적 

탄력성

A-6 .763

.899

A-7 .747

A-1 .730

A-4 .723

A-3 .709

A-2 .676

A-5 .651

창업의도

B-5 .797

.923

B-6 .760

B-4 .745

B-2 .745

B-3 .713

B-1 .671

창업가 

자기효능감

C-2 .730

.877

C-1 .716

C-4 .715

C-3 .625

C-6 .608

C-5 .608

지각된

규범 

개인적 

규범

D-2 .804

.805D-3 .795

D-1 .694

사회적 

규범

E-3 .788

.675E-1 .774

E-2 .661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9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9103.302 (df = 528),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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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 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을 하였다. PROCESS macro는 기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분석기법이다. 

기존의 분석 방법이 실제 매개효과의 크기에 따른 검증이 아닌 세 번의 회귀분석을 통한 

추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 방법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이에 반해 Hayes(2013)

의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한 번에 검증하는 분석방법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Hayes(2013)가 고안한 76개 연구모델 중 4번에 해당하는 모델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표 4>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가적 탄력성 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가설 경로 B SE t값 LLCI ULCI

H1a 개인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0474  .0335 1.4135 -.0185 .1133

H1b 사회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0802 .0311 2.5775** .0191 .1414

H3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가적 탄력성 .6650 .0404 16.4735*** .5856 .7443

R
2
=.4874  F=139.1550 (p=.0000), **p<.05, ***p<.001

<표 4>에 보듯이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가 지각하는 창업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가 클수록 청년 창업가의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1b

은 지지 되었다. 또한,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클수록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는 지지 되었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가의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적 탄력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보듯이 개인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창업 가치를 인정받을 때 

창업의도가 증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2a는 지지 되었다. 또한, 청년 창업가의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청년 창업가의 창업의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4는 지지되었다. 또한,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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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창업가적 탄력성의 간접효과 분석결과

가설 효과 경로 Effect  SE LLCI ULCI

H6a

Total 개인적 규범 → 창업의도 .2420 .0413 .1608 .3231

Direct 개인적 규범 → 창업의도 .2254 .0397 .1473 .3035

Indrect 개인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0165 .0127 -.0050 .0459 

H6b

Total 사회적 규범 → 창업의도 .1004 .0384 .0251 .1758

Direct 사회적 규범 → 창업의도 .0724 .0371 -.0005 .1454

Indrect 사회적 규범 →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0280 .0131 .0080 .0617 

H7

Total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7461 .0497 .6483 .8438

Direct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5141 .0607 .3947 .6335

Indrect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2320 .0664 .1076 .3661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의 탄력성이 

클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5는 지지 되었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가의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 창업가적 탄력성과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가설 경로 B SE t값 LLCI ULCI

H2a 개인적 규범 → 창업의도 .2254 .0397 5.6711*** .1473 .3035

H2b 사회적 규범 → 창업의도 .0724  .0371 1.9524 -.0005 .1454 

H4 창업가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5141 .0607 8.4642*** .3947 .6335

H5 창업가적 탄력성 → 창업의도 .3488 .0565 6.1793*** .2379 .4598

R
2
=.5629  F=141.0121 (p=.0000), **p<.05, ***p<.001

3. 간접효과 분석

청년 창업가의 창업가적 탄력성이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

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추정치가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분석한 결과를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 규범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0280)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은 .0080, 

상한 값(ULCI)은 .0617로 이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양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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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창업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가 크다고 지각한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가적 

탄력성의 강화를 통해 창업의도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가설 H6b는 지지 

되었다.

창업가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

(.2320)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은 .1076, 상한 값(ULCI)은 .3661로 

이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양의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잠재적 창업가는 창업가적 탄력성의 강화를 통해 창업의도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가설 H7은 지지 되었다. 개인적 규범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0165)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LLCI)은 -.0165, 상한 값(ULCI)은 .0459로 이 사이에 0이 포함되어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6a는 기각되었다.

4. 가설 검증결과 

<표 7> 가설검증 결과

연구 가설 검증 결과

H1a 개인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1b 사회적 규범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2a 개인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2b 사회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3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4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5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H6a 창업가적 탄력성은 개인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함 ×

H6b 창업가적 탄력성은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함 ○

H7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함 ○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잠재적 청년 창업가의 지각된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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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창업가적 탄력성이 지각된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

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리라는 것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가 지각하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적 탄력성

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규범 

및 창업가 자기효능감이 창업가적 탄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Rutter, 1987; 

Masten and Coatsworth, 1998). 그렇지만 창업가가 지각한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적 탄력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규범과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은 창업의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가가 자신의 가까운 이들로부터 지각

하는 창업에 대한 지지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창업가 자기효능감 

및 창업가적 탄력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Ahlin et al., 

2014; Hayward et al., 2010). 그러나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창업가적 탄력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냈지만, 

개인적 규범과 창업의도 관계에서는 창업가적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érez-López et al.(2016)의 연구 결과, 즉 탄력성이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국내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 실업대란 등으로 인해 창업이 

유력한 정책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로 탄력성이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도 

간에 긍정적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규범에 속하는 가까운 주변인, 즉 

가족, 친구 등의 창업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걱정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규범과는 

다르게 탄력성이 긍정적 매개역할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공공적 관점과 사적인 

관점이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대치될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

지 않았던 창업가적 탄력성을 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하여 교육,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연구되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연구자



     1403김완기 ･서상혁

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었으나, 경영학 특히 창업가 정신 연구 분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각된 규범이라는 변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론

적 기여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창업의도를 주관적 규범 즉, 개인적 수준에 국한되어 연구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 및 사회적 수준 모두를 포함한 지각된 규범 변수로 연구를 진행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각된 규범, 창업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창업가적 탄력

성을 매개효과로 검증하여,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확장하고 이를 통

해 창업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를 발굴했다는 점에

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Ajzen(1991)은 동기적 변수를 사용하여 의도를 예측하였으며, 설명력

을 높이기 위해 경로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연구를 촉구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핵심 역량으로서 창업가적 탄력성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탄력성은 잠재적 청년 창업가에게 도전적 상황 속에서도 ‘오뚝이처

럼’ 다시 뛰어올라 성공적 창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창업가의 핵심 역량이다. 창업이

라는 무수한 실패가 점철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이나 환경이 우수하다

고 해도 이른바 오뚝이 정신, 즉 탄력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창업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

므로 정책 입안자 또는 창업 관련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창업가들이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높은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창업의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가가 자기효능감이 부족하면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의도나 실천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성공적 창업을 달성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창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풍토로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창업가들이 지각하는 개인적･사회적 규범이 창업의

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특정 지역 2곳과 특정 

대학 3곳의 학부,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가 청년 창업가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포괄적인 조사 표본을 갖춘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원)생들의 자기 보고식 설문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와 태도에 따라 조사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창업가적 탄력성과 관련한 실증 연구가 지속해서 축적될 필요가 있다. 탄력성이 창업가

의 핵심 역량이며,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창업의 실패에 따른 

재창업 도전 관련 연구에서 창업가적 탄력성이 추가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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